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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시대>, <가족계획> 등 연말 최고 히트작의 계보를 잇는 신작, 가 공개되는 영상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는 유쾌한 팀
워크와 뜨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첫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각본: 반기리, 김상윤ㅣ감독: 조웅ㅣ출연: 윤계상, 진선규, 김지현, 고규필, 이정하ㅣ제공: 쿠팡플레이, 지니 TV, ENAㅣ제작: 스튜디
오지니, 하이지음스튜디오, 케이커넥티드, 221b)

쿠팡플레이 X 지니 TV 오리지널 시리즈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요, 지구평화엔 더더욱 관심 없
는, 오직 내 가족과 우리 동네를 위해 뭉친 예비역 특공대의 유쾌하고 짜릿한 이야기이다.

대본 리딩 현장에는 연출을 맡은 조웅 감독, 각본 반기리·김상윤 작가, 배우 윤계상, 진선규, 김지현, 고규필, 이정하를 비롯한 주요
제작진과 출연진이 모였다. 작품에 대한 애정과 뜨거운 의지를 나누며 시작 전부터 힘찬 파이팅 릴레이로 분위기를 달궜다. 배우들
은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해 서로의 호흡을 주고받으며 첫 만남부터 ‘동네 특공대’다운 끈끈한 팀워크를 입증했다.

특작부대 요원 출신이지만 동네에서 ‘군대 안 갔다 온 놈’으로 통하는 보험 조사관 ‘최강’ 역의 윤계상은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자신만의 위트로 극의 중심을 잡으며 현장 분위기를 리드했다. 특히 <범죄도시>에서 강렬한 연기를 함께한 진선규와 다시
한번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두 배우의 대체불가한 존재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기술병 출신으로 동네 청년회장 ‘곽병남’ 역의 진선규는 인간미 넘치는 유쾌한 연기와 각 캐릭터들과의 재치 있는 티키타카로 현장
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예측 불허한 이야기 속에서 터진 특유의 애드리브는 웃음을 폭발시키며 극 중 활약에 대한 궁금증을 키
웠다.

특임대 조교 출신으로 동네 마트 사장 ‘정남연’ 역의 김지현은 리딩이 시작되자마자 대본에 깊이 몰입했다. 현실감 있는 카리스마와
생활력 강한 연기로 캐릭터를 완성했고, 순간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반전 매력을 더해 입체감을 살렸다.

사이버 작전병 출신이자 동네 체육관장 ‘이용희’ 역의 고규필은 능청스러운 유머와 진심 어린 따뜻함을 오가는 연기로 극에 생동감
을 더했다. 현실 밀착형 표현과 유쾌한 에너지가 캐릭터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현장 분위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박격포병 출신의 엘리트 공대생 ‘박정환’으로 변신한 이정하는 순수함과 열정을 담은 연기로 캐릭터에 생기를 더했다. 시선을 사로
잡는 존재감과 높은 몰입도로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동네 특공대’ 팀워크를 완성하는데 확실한 힘을 보탰다.

리딩을 마친 후, 연출을 맡은 조웅 감독은 “첫 리딩임에도 배우들이 이미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라며 “이 뜨거운 에너지가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한편, 어제 메인 예고편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모든 캐릭터가 유쾌하면서 멋진 모먼트 뿜뿜일 듯”, “오~반전 분위기! 벌써부터
기대된다”, “호감 배우들 다모였네! 꼭 봐야겠네”, “장첸&성락이는… 무조건이지”, “윤계상과 진선규? 기다렸어 이 케미!”, “신선하면
서 왠지 있을법한! 우리나라라서 가능한 설정 ㅋㅋ 스토리 너무 기대됩니다”, “엄청나게 끌린다” 등 첫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



게 이어지고 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미씽: 그들이 있었다> 시리즈를 통해 깊이 있는 서사를 선보인 반기리 작가와 신예 김상윤 작가가 힘
을 합쳤으며, <저스티스>, <정숙한 세일즈> 등에서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준 조웅 감독이 의기투합해 완성도 높은 유쾌한 액션 코미
디의 탄생을 예고한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2025년 11월 17일(월) 밤 10시에 쿠팡플레이와 지니 TV에서 첫 공개되며, ENA에서도 동시 방송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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